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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7. 6.(수)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자 과  장 김용옥 (031-210-2605)

국토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장영기 (031-210-2710)

보도일시
2022년 7월 7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7.(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의 다양한 가치를 담은 방대한 역사기록물 서비스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

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 지명(地名) :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기준점, 지명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ㅇ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되었다.

 □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하여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http://map.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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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

제정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되었다.

  ㅇ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었다.

□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행정구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①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②지명의 

종류, ③경위도, ④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59년 지명조사표 기재내역 예시 〉
행정
구역
(*59년 
기준)

지명조사 
내역

지명
의 

종류

지도
상 

기재

유래
(*지명․지리정보로서 가급적 조사 당시 

기재내용을 수정없이 기재)

시․군
위원회 
제정

시․도
위원회 
승인

중앙
위원
회

(심의)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中浪川)

하천 중랑천
단기4273년(서기1940년) 5월에 하천 
양측 제방을 축조함

중낭천 - 중랑천

경기도
수원시

(A) 못골
   (池谷)
(B) 목골
   (木谷)

부락 -
옛날에 그 부락에 못(池)이 있어서 
못골(A)로 불러오다 속음(俗音)에 따라 
목골(B)로 되었음

목골 못골 못골

경기
시흥군
(現 안양)

(A)이평촌동
(二坪村洞)
(B) 번말

(C) 평촌동
(坪村洞)

부락 -
별판에 있는 곳이라 벌말이라 하며 
평촌동은 한자표시임
( 인구 732명, 호수 120호)

평촌동 번말
평촌
동

제주
북제주군 
(구좌면)

비자림
(榧子林)

삼림 -

지금부터 300년전부터 천연적으로 
집단(集團)된 수목(樹木)이 입수(立樹)된 
곳이며 나무의 수효는 약 3,000본에 
이르러 명승지로 보호중임

비자림 비자림 비자림

 ㅇ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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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하였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ㅇ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ㅇ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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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토정보플랫폼 누리집(http://map.ngii.go.kr) 찾아가기

http://map.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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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지명조사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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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59년 지명조사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지명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행정, 교육, 문화, 산업 및 국내 지도

제작에 정확을 유지할 수 없고, 국제 문화교육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

* (조선시대) 한양·구리개 → (일제시대) 케이죠(경성)·황금통 → (해방이후) 서울·을지로

◦ (목적)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관리를 통한 지명의 통일 제정

- 지명을 ’호칭‘하거나 ’표기‘할 경우에도 표준 기준이 없어 지도 제작에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체계적 구축·관리가 필요

□ 조사사업 추진 경위

◦ 1957 : 제83차 국무회의를 통해 ’측지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리연구소(現 국토지리정보원)를 설치 제안

◦ 1958 : 지리연구소 및 중앙지명제정위원회를 설치

◦ 1959 : 우리나라 최초 전국(북한지역 제외)의 지명조사 실시

- 전국 각 급 지명 제정위원회 위원 33천명을 위촉, 조사사업에 참여

행정구역의 명칭 자연지명 인공지명

각 급 행정구역별 명칭 산, 산맥, 령, 폭포, 바위, 계곡, 
굴, 평야, 반도, 삐중다리, 만, 
섬, 군도, 못, 해협, 사장, 소습지, 
삼림, 하천, 약수터

도시, 부락, 도로, 고개, 다리, 
역, 굴, 광산, 제방, 저수지, 수로, 
고적, 능, 온천, 나루터, 항구, 
등대, 염전, 주요시설(교육․ 문화․ 
종교 산업시설 등)

〈 

조사지명의 범위 〉

◦ 1961 : 194권의 지명조사철 제작 및 국무회의에 지명조사 사업 보고

◦ 1961 : 전국지명 85,810건을 국무원 고시로 제정


